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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성경 공부  

6월 14일 본문 

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다 

핵심 구절: “한나가 임신한 지 한 해가 지나서 

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으며 말하기를 

‘내가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’라고 하였다.” 

사무엘상 1:20 

선정된 성경 구절: 

사무엘상 1:1-28; 2:1-11 

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, 엘가나라는 사람이 

있었는데, 그에게는 페니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

있었다. 페니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

없었다. 매년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

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으며, 제물의 일부를 

가족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. 엘가나는 한나를 

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두 배의 몫을 

주었다.  

그러나 페니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

그녀를 조롱했고,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해마다 

계속되어 한나는 울며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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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침내 어느 해,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

서원했다. “전능하신 주님, 주님께서 이 종의 비참한 

처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며, 이 종을 잊지 않고 

아들을 주시면,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

바치겠고,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.” 

사무엘상 1:1-11 

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. 이듬해에 그녀는 

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(사무엘상 

1:19, 20). 아들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다고 

하나님께 한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었다. 이는 

“특별한 서원, 곧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

서원”이었다. 이 서원의 일환으로, 머리를 자르지 

않는 것 외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, 

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다. 이 

서원을 한 사람은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

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. (민수기 6:1-21). 

사람이 나사렛 서원 아래에 있는 동안 내내, 그 사람은 

“여호와께 거룩한 자”였다. 민수기 6:8 

한나(Hannah)라는 이름은 “은총” 또는 “은혜”를 

의미합니다.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“너희가 은혜로 

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, 이는 

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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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,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

못하게 하려 함이라.” (에베소서 2:8,9). 한나는 

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. 그녀는 곤란할 때 

기도했습니다. 또한 자녀인 사무엘을 대제사장 

엘리에게 바칠 때처럼 감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. 

사무엘상 2:1-11 

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. “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, 

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며, 너희의 

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

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

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” (빌립보서 4:6,7). 

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두며, 기쁨의 

마음을 품고, 그분의 약속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

합니다.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

되며, 그분의 섭리가 허락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“모든 

일에 감사할”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

5:16-18 

한나는 하나님께 큰 희생을 드렸습니다. 그녀는 아들 

사무엘을 평생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나실인의 

서원을 지키며 살도록 바쳤습니다. 오늘날, 

그리스도께 전념한 신자들도 이 현세 악한 세상의 

“죽은 것들”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포함하여, 

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평생의 서원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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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습니다. 그들은 대신 “그리스도를 입음”으로써 

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키워 나갑니다. 갈라디아서 

3:27; 에베소서 4:24; 골로새서 3:10-1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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